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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학생의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

한 명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는 제주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조건적 자기수용, 회복탄력성, 정서인

식의 관계를 살펴보고,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

다.

연구문제. 대학생의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2개의 4년제

대학과 2개의 2년제 전문대학, 총 4개 대학교 재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총

재학생수는 19,315명으로 설문지 500부를 각 대학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포, 임

의표집 설문을 실시하였다. 2016년 3월 1일부터 2016년 3월 20일까지 20일간 자

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500부 중 470부가 회수되어 94%의 회수율을

보였고, 문항에 대한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36부를 제외한 434명의 자료

가 최종분석에 사용하여 자료 유효율은 86.8%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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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Chamberlain과 Haaga(2001)가 제작‧수정을 거

친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를 추미례와 이영순(2014)이 타당화한 한국판 무조건

적 자기수용 척도, Reivich와 Shattė(2003)의 척도를 우리나라 문화를 고려해 수

정‧보완한 김주환(2011)의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KRQ-53), 정서적 지능의 하

위 요인들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Trait Meta-Mood Scale(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를 이수정, 이훈구(1997)에 의해 번안과 타당화

한 한국판 특질 상위-기분 척도(TMMS)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8.0에 의해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자료의 이상치, 정규성을 검토하여 각 변인

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별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s ⍺값을 검토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

을 하였다.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 분

석을 한 후,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조건적 자기수용, 회복탄력성, 정서인식의 관계에서 변인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무조건적 자기 수용이 높을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고,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정서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둘째,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회복탄력성에 정적인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

치는 경로에서 정서인식이 부분 매개하여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간접 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인식의 하위 차원인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

정서에 대한 주의, 정서기대도 모두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대학생의 긍정적 대처기제인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개입 요인으로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정서인식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대

학생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상담현장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근거로

무조건적 자기수용 경험과 정서자각을 통한 개입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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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라고 정의되는 현대사회

에서 청소년들이 물리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성인이 되는 길은 쉽지

않다. 특히,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는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중요한 때이다(송창주, 2016). 2015년 5월 7일 EBS <뉴스G>는

10대 사춘기를 지배하는 우울과 분노를 25년간 추적 조사한 캐나다 앨버디 대학

연구팀의 자료를 인용하여 ‘10대들이 우울한 이유’를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

을 보도하였다. “고등학교 시절로부터 25년이란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된 이들의

삶은 10대 때 경험한 감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10대 시절 미처 치유되지 못

한 우울과 분노는 평생을 따라다니며 직업과 결혼, 자녀문제 등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며 ‘청소년기에 어떻게 성장하는가.’는 25년 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해외동향(2015)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인기 전환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수와 어려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

고 있다. 미국 내 많은 지역의 대학과 정부기관, 지역사회가 유기체적으로 연계

하여 청소년들의 불안을 완화하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구와

프로그램을 지원․시행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회복탄력성 훈

련을 통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과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최성애, 2014). 반

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부 장애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사회적응 프로그램

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는 데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환기 어려움에 봉착한 청소년의 가족들이 대부분 부담

을 짊어져야 하는 현실(유연수, 2015)과 맞닥뜨리게 된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

는 대학생의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과 관련된 변인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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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kson(1968)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의하면 대학생은 발달과정상 청소년

후기와 성인 초기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자아정체성을 발달시키고 자아상 혹은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시기이며 심리적 유예기라고 설명한다. Erikson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체성 지위이론을 연구한 Marcia(1980) 역시 대학시절을 정체감 유예

기간이라 하였다. Erikson과 Marcia는 정체성 유예를 정체성 성취에 도달하기 위

해 필요한 과도기적 단계로 설명한다. 자기에게 일어난 위기를 잘 극복하면 충실

이라는 덕목을 갖게 되고 다양한 가치체계 간의 불가피한 충돌에도 불구하고 성

실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이신동, 최병연, 고영

남, 2013). 우리나라 대학생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했던 아동기를 벗어나 독립

적인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과도기(안범희, 엄윤재, 2015)요, 새로운 환경에 의해

직면하는 어려움과 정서적 장애물(강이영, 2008; 강훈구, 2013)을 극복하는 잠재

적 시기로 거듭 나야할 것이다.

한편, 아일랜드 작가 Oscar Wilde(1854～1900)의 “우리 모두는 시궁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쳐다본다.” 라는 말에서 우리

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김주환

(2011)은 개인에게 처한 역경에 대한 극복 여부는 역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역

경을 겪는 사람의 문제라고 하였으며, 개인이 가진 극복해낼 수 있는 힘, 즉 회

복탄력성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회복탄력성이 높은 대학생들은 긍정적인 사건을 인지하는

부분보다 부정사건을 덜 인지하는 측면과 관련이 있다(유경미, 조용태; 2014). 또

한, 유아교사의 낙관성(황해익, 강현미, 탁정화; 2014), 중년 여성의 삶의 질(양경

미; 2015),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하부영, 정은정, 최소영; 2014), 군생활 적응(송

정애, 장정순, 이하나; 2014)에 정적인 관계에 있다. 그리고 대학생의 취업스트레

스와 우울의 조절효과 연구(강슬아, 김효원, 박부진; 2016) 등에서 볼 때, 회복탄

력성은 주로 긍정적인 요인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김주환(2011)에 의하면 ‘마음의 근력’이라고도 일컬어지는 회복탄력성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가정, 사회, 경제적 양육－을 배경으로 한 1955년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비롯된다. 연구 목적은

열악한 환경의 어떤 양육요인이 한 개인을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고 개인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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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불행으로 이끄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매우 열악한 고위험군

중 35%에 해당하는 아이가 역경을 이겨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공통된 속

성을 발견하였고 이를 회복탄력성이라 불렀다. 30～40년간에 걸친 연구를 분석하

면서 발견한 핵심적인 요인은 인간관계였고, 35%의 개인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해주는 어른이 아이의 인생 중에서 한명은 있었다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회복탄력성 연구(김계숙, 2012; 김윤희, 2008, 문민정, 2008;

오세령, 2014; 유성민, 2014; 이한준, 2014; 이해령, 2010; 조은주, 2014; 홍은숙,

2006; 황미선, 2014)와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고현선,

2014)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양육자로부터의 무조건적인 수용경험이 있는 아이가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아이로 성장했을 것이다.

자아정체감이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느낌 및 인지를 뜻하는 심리

학적 용어이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일관성에 대한 느낌으로 유아기의 자

기에 대한 개념에서 발달하여 청소년기에 특히 중요하게 대두된다(심리학용어사

전, 2014). 이는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자기개념과

동일선상에 있다. 자기개념에 대한 최근의 이론가들은 자기개념을 내용과 구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Altrocchi, 1999). 자기개념의 내용적 요소는 자기의 역할,

가치, 자기에 대한 평가 등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자존감이나 자기수용 등에 포함

된 개념이다. 자존감은 자기에 대하여 평가하는 과정이 반영된다. 부정적인 평가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의 비판에 정서적으로 취약해져서 자기 가치감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응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김광웅, 2007; Ellis, 1976).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적 건강을 강화하는 자기개념으로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제

안하였다(Maccines, 2006). 자기개념으로서의 내용적 요소(김지윤, 이동귀, 2013)

란 자기 자신을 조건없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있는 그대로의 모두를 받아들

이고 수용하고 자신을 한 사람의 독립된 개체로 받아들이는(Maccines, 2006) 것

이다. 자아정체감 확립과 증진에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안범

희, 엄윤재, 2015), 이순형(2010)은 자아정체감과 자기수용을 같은 수준으로 설명

하고 있다.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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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탄력성과 자녀의 행복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부분매개효과 검증(박미란, 2015)

과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주관적 안녕감이나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관계(김사라형

선, 2005; 김지윤, 이동귀, 2012)를 연구한 선행연구가 있다. Ellis(1996)에 의하면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유능하게 자신이 행동하는가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온전

히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건에 부딪쳐도

정서적 고통을 덜 겪으며, 다른 사람의 비판과 비난에 관련해서도 부인하거나 방

어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Ellis & Harpe, 1997). 이는 부정적인 정서를 덜 경

험하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대학생들의 연구(유경미, 조용태; 2014)와 맥을 같이하

고 있어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이나 심리적 안녕감, 회복탄력

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자기수용 및 양육태도, 마음챙김

등이 있으며(임전옥, 장성숙, 2012), 이훈진(2009)은 수용과 심리적 건강의 관계연

구를 통해 수용의 긍정적 영향이 심리적 증상은 물론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에도

미친다는 점과 수용이 심리적 회복력요인(resiliency factor)으로 작용하며, 긍정

심리 치료의 중요한 핵심 요소임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변인임이 예측된다. 그러나 두 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가 어떤 과정이나 기제

를 통해서 이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 따라서 예측변인과 결

과변인 간의 과정이나 기제를 설명하는 변인, 즉 예측변인보다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매개변인을 검증하는 것은 상담과 교육적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다

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Frazier, Tix, & Barron, 2004). 본 연구는 무조건적 자기

수용이 어떠한 과정이나 기제를 통하여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

하고자 하였고 매개변인으로 정서인식을 상정하고자 한다.

Cannon(1914)은 처음으로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정서적 스트레스’,

‘정서적 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Mason(1975)은 정서가 매우 중요한

핵심적 스트레스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과 부적 상관관계

에 있다(박은미, 2015; 양경미, 2015; 이재연, 2014; 하부영, 정은정, 최소영, 2014;)

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보더라도 인간의 정서적 측면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

히 청소년의 질풍노도의 정서는 강렬하고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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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시기의 정서발달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심도 있게 연

구되어야 한다(김민아, 권경인, 2008). Mayer와 Salovey(1990)는 정서적 발달이

청소년들이 겪는 발달과정에서나 환경 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역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는지, 심리적 부적응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

에 정서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김민아, 권경인, 2008).

한편,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개인은 수용수준이 높고(이미애, 2014;

Cardaciotto etal, 2008)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삶의 만

족도가 높고(이미애, 2014; Mayer & Stevens, 1994)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

치며(홍주현, 심은정, 2013) 적응적 정서조절 양식을 선택하게 되어 심리적 안녕

감을 높인다(임전옥, 2003).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을 낮추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며(김사라형선, 2005)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서를 명확

히 인식한다(진효정, 2014). 특히 효과적인 정서조절을 위해서는 정서인식이 선행

되어야 한다(김민아, 권경인, 2008; 김은영, 2009; 이서정, 2006; 임전옥, 2003; 진

효정, 2014).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과

이후의 적응적 삶의 심리기제를 회복탄력성에 두고 이를 발현하기 위한 무조건

적 자기수용과 정서인식이라는 변인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연구문제를 통하여 변

인들 간의 관계와 직‧간접적으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변인에 대한 상호작용 과

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로써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 시 핵심적

으로 지향할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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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정서인

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대학생의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가설 1. 대학생의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1-1 대학생의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1-2 대학생의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정서에 대한

주의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1-3 대학생의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정서기대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가. 대학생

본 연구에서 대학생은 2016년 3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

는 대학교 재학생을 지칭한다. 4년제 대학생 및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전체 학년

을 연구대상으로 대학생의 특성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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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조건적 자기수용

본 연구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대학생 자신이 유능하게 행동하는가와 상관

없이, 타인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추미례,

이영순(2014)의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를 선택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는데,

하위요인은 3개 분야로 ‘존재로서의 자기수용’, ‘판단분별로부터 자기수용’, ‘피드

백으로부터 자기수용’이다.

다. 정서인식

본 연구에서는 정서 경험과 관련해서 자기정서 진단 척도로서 TMMS(Trait

Meta-Mood Scale)를 제안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자기감정에 대한 예민성, 명료

성, 회복성을 주로 측정한다. 측정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과 정서에

예민하고 주의집중하며, 자신의 감정의 색깔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인식하고 ,자

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회복되고 벗어날 줄 아는 것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이수정, 이훈구(1997)의 TMMS(Trait Meta-Mood Scale)를 사용하

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하위요인은 자신의 정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정도를

의미하는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 자신의 정서에 대해 얼마나 주의

(attenthion)를 기울이는지를 나타내는 ‘정서에 대한 주의’,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

를 적극적으로 바꾸어보려는 노력을 하는지를 의미하는 ‘정서 개선’이다.

라. 회복탄력성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특별하고 희귀한 능력이라기보다 인간의 처

한 상황에 적응체계로 작동되면서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발달과정(Masten, 2001;

Masten & Powell, 2003)이다. 즉, 개인이 처한 역경과 고난, 스트레스의 부정적

인 영향력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능력 및 과정

으로 정의한다(이지현, 2011). 구체적으로는 김주환(2011)이 개발한 한국형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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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 지수(Korean Resilience Quotient-53; KRQ-53)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

를 의미하며 하위요인은 총3개의 하위요인별로 3개씩의 세부 하위요인으로 나눈

다. 감정조절, 충동통제, 원인분석능력 정도를 나타내는 ‘자기조절 능력’, 소통하

고 공감하며 자아를 확장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대인관계능력’, 자아에 대하여 낙

관적으로 사고하고 삶에 대해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긍정성’ 등이다.



- 9 -

Ⅱ. 이론적 배경

1. 무조건적 자기수용

가. 수용 및 자기수용

무조건적 자기수용 개념 이해를 위하여 먼저 수용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

다. 수용은 ‘사건을 온전히 그리고 방어하지 않고 경험하는 것’이다(Hayes, 1994).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을 인식하지만 이러한 경험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수용적으

로 대하는 것이다. 자신이 처한 부정적인 경험을 포함하여 현재의 순간을 인식한

다. 즉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을 단순히 지나가는 사건으로 평가한다. 이것은 지

나간 사건이나 생각,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거리를 두도록 ‘지금-여기’에서 느껴

지는 것들을 강조한다(Teasdale, Segal, & Williams, 1995).

자기수용(self-acceptance)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송인섭(1989)은 개인이

심리적으로 성숙하려면 자기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고 수용할 수 있을 것, 김선남(1999)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

고, 특히 자기 자신의 이해를 통해 발견한 자신의 부정적 측면들과 그로 인하여

사용하게 되는 방어기제들, 그것들의 이면에 감추어진 다양한 감정들－열등감,

불안, 공포, 죄책감, 증오심 등－을 자기의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앞서 말

한 자기됨됨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신의 가족 됨됨이도 받아들이는 것이

라고 하였다. 김정애(2002)는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실은 물론 자신이

경험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형득(2003)은 자신이 처한 신체적

조건이나 생리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느낌, 생각, 행동 등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현상을 자기의 것으로 솔직하게 인정하

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신을 싫

어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생각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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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자기수용이며, 그래서 진정한 자기수용에는

현실직면의 용기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현상학적 관점의 인간중심 심리치료자 Rogers에 의하면, 자기수용은 자기개념

의 정의로부터 비롯되었고 조작적으로는 자기개념이 개인의 이상적 자기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본다(Crowne & Stephens, 1961). Bills,

Vance와 McLean(1951)은 삶의 목표란 자신의 가치체계 내에서 자신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자기와 관련된 관점을 자기개념으로, 되고 싶

은 자기에 대한 관점을 이상적 자기개념이라 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부적응을 자

기개념과 이상적 자기개념 간의 불일치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자기수용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현재에 속한 자기개념과 이상적 자기

개념과 함께 현재의 조건 속에서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다. 이러한 관점은 내담자 중심 치료 지향을 가진 연구자들에 의해 지지되었고,

자기수용에 대한 Rogers의 강조는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Rogers(1961)는 자기수용이 심리치료에서의 치료 상황을 알 수 있는 좋은 기준

점이며, 심리치료 동안 현재의 자기인 자기개념이 좀 더 이상적 자기개념과 가까

워짐으로써 치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런 변화는 내담자가 좀 더 자신이

바라는 자기와 가까워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임전옥, 장성숙.

2012). 또한 상담자의 태도와 관련하여 내담자에 대한 치료적 무조건적 수용과

내담자 스스로 자신을 수용하도록 돕는 것의 중요성은 모든 상담자의 태도로서

적용되고 있다.

나. 무조건적 자기수용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REBT 창시자 Ellis에 의해 설명된다. 무조건적 자기수용

은 자신이 지적으로, 바르게, 유능하게 행동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사람

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 개인이 자신을

온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며(Ellis, 1977), 안정적인 정서적·행

동적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Ellis & Robb, 1994).

Ellis(1996)는 자존감이 낮거나 높은 수준 모두 부적응적일 수 있기 때문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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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적 자기수용이 보다 유용하며,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자존감의 건강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존감이 낮으면 전형적으로 역기능적인 특성으로 고려되

지만, 높은 자존감 역시 불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자존감이 높으

면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더 있고(Baumeister, Smart, & Boden, 1996), 높

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비호의적인 피드백에 덜 개방적이며 비난에도 정서적

으로 좀 더 취약하다고 한다(Shrauger & Lund, 1975). 즉 낮은 자존감뿐만 아니

라 너무 높은 자존감도 건강하지 않은 특성일 수 있다는 것이다.

Maccinnes(2006)의 연구 결과에서도 자존감과 자기수용이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는 않으며, 자기수용이 전반적인 심리적 건강과 좀 더 연관되고, 일반적인 정신

건강 문제를 위한 임상적 작업에서도 더 유용하다고 하였다. 또한 Davies(2006)

의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통제한 후에도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비합리적 신념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김광웅(2007)의 연구에서도 자존감이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확인한 바 있

다. 박미영(1999)은 자기존중감을 구성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에서 많은 능력을

가지면서도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과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

람들에 대하여 자기수용이 자존감에 대한 정서적 차원의 중요 요인임을 밝히려

는 연구를 통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나 열등한 사람 모두 자기수용 여부에 따

라 자기존중감이 달라짐을 설명하였다.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 개인의 자기존중감이 결정되고, 더 나아가 개인의 행복이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2. 정서인식

가. 정서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의미의 심리학(Psychologia)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1732년 독일 철학자 Wolff다. 이후에 심리학은 과학의 한 분야로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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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과거 철학이 연구하던 감정을 포함한 많은 정신 현상을 연구하고 있

다. 감정을 지칭함에 있어 정서(emotion), 정동(affect), 기분(mood), 느낌(feeling)

등 여러 가지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정서와 감정을 동일한 것으로

여겨 혼용하였으나 정서가 여러 가지 감정상태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을 의미한

다(김미경, 1998). 본 연구에서는 정서(감정)를 동일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함을

밝힌다.

감정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학적 연구는 Willam James의 1884년 <감정이란 무

엇인가>라는 논문을 시작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그는 흥분을 일으키는 사실

은 지각하면 바로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느낌을 감정(최

현석2011)이라고 하였으며, Lang(1968)은 정서는 정서상태－신체적 혹은 생리적

인 변화를 의미하는 정서의 신경학적인 측면－, 정서표현－감정적 자극에 의해

중추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관찰 가능한 외형적 변화로 이어지는 측면－, 정서경

험－정서상태와 정서표현을 지각하여 인지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판단하는 것

－ 등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였다. Reeve(1992)는 정서를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이해, 경험의 네 가지 측면 생리적‧인지/주관적‧기능적‧표현적 요소가 결합된 심

리적 구조로 설명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정서는 정서자극을 받으면

생리적‧인지적‧행동적‧체험적 복합적 요소들의 작용을 거쳐, 정서반응으로 표출

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이지영외, 2006).

역사적으로 정서가 갖는 역할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사고보다 열등하

고 혼란스럽고 비합리적이라는 전통적 관점(Forgas, 2001)은 인간의 효율성을 떨

어뜨리고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한다고 보았다. 또 하나는 정서가 근원적으

로 적응적(Plutchik, 2001)이라는 관점이다. Chales Darwin에서부터 시작되어 정

서가 진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정서는 유기체로 하

여금 정서유발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을 준비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유기체

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개인의 적응적인 사회적 기능, 심리적 안녕과 대인관

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유주현, 2000; 이주일, 1998; Clore, 1994;

Kring etal., 1994).

심리학에서 정서와 사고와의 관계는 오랫동안 과학적・이론적 관심분야로 여

겨져 왔다(; 권석만 외 2인, 2006; Cacioppo & Gardner, 1999; Forgas, 20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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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tchik, 2001). 정서의 병리적인 특성에 대한 Freud의 강조(Mayer, 2001), 이성

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는 정서의 기능(Forgas, 2001), 그리고 정서가 과학적 연

구의 포함될 수 없다는 고전적 행동주의의 관점은 정서의 역할에 다양한 논쟁을

증명한다.

1980년대 초반부터, 정서와 인지 및 행동과정이 서로 상호의존적이라는 사실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기 시작했다(Clark, 2002) 특히 행복한 사람들이 좀

더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며 슬픈 사람들이 좀 더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발

견(Forgas, 2002a)은 정서가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는데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기분이 인출되는 기억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Fiedler & Bless, 2000; Forgas, 2002b;

Forgas & Moylan, 1987; Mayer, 1995). 슬픈 사람들은 삶 속에서 슬펐던 사건들

을 더 잘 기억하고 제시된 단어목록에서 부정적인 단어를 더 잘 기억하는 경향

이 나타난 반면, 행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억과 단어들을 더 잘 기억하는 경

향을 보였다(Knight, Maines & Robinson, 2002) 신경과학 연구들은 적절한 사회

추론 및 의사결정이 정서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Damasio, 1994).

많은 상담이론에서도 정서의 개념과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자신

이 겪고 있는 정서 자각은 심리적 통찰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대부분 상담과

심리치료는 억압되고 억제되었던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도록 하여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고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심리 치료적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정서지능의 기본 개념과 정서인식

정서의 개념은 Mayer와 Salovey(1990)에 의해 정서가 주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정서적 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면

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Mayer와 Salovey(1990)에 의하면 정서적 지능이란 자신

과 타인의 감정 및 정서를 경험하면서 경험한 정서를 잘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이렇게 파악된 정서 관련 정보로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사고 및 행동을 결정하

여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 14 -

또한 정서적 지능을 개인간 지능과 개인내간 지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

다. 개인간 지능은 대인관계상의 기술이 주를 이루고, 개인내간 지능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잘 알아차릴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변별하

고 명명화할 수 있음에 따라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어 보

다 잘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그들의 정서적 지능의 하위개념은 <그림 Ⅱ-1>과 같이 도식화하여 설명하였

다. 이 도식은 정서 과정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지적 특징, 즉 개인 내적으로 느

끼는 정서 상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상황을 어떻게 재구성하여 인식할 것인

가, 또한 내적으로 유발된 정서를 조절하는 전략과 후속적인 행동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동기 수준까지 포함하고 있다.(이수정, 이훈구, 1997).

<그림 Ⅱ-1> 정서적 지능의 하위영역(Salovey와 Mayer, 1990)

정서 처리 과정상 첫 단계에 속하는 정서인식 과정에서의 개인간 차이는 자신

의 기분을 의식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기분 상태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일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자신의 기분을 늘 조사하고 자신의 기분에 대해 주

의를 집중하는 과정과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을 명확하게 범주화하고 명명할 수

있는 두 가지 과정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전자의 과정은 주로 부정적인 정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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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관련이 있다. 심한 경우에는 불안이 증가하고 지나간 일을 반추해 보는 경

향이 있어서 심하면 우울증으로 발전될 수 있다. 반면 후자의 과정은 높은 자존

심과 연관이 있으며 이 특성을 많은 개인들의 경우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

해 좀 더 적응적인 조절 양식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이수정, 이훈구, 1997).

Salovey와 Mayer의 이론은 정서에 대한 기능적 관점, 그리고 긍정심리학과 맥

을 같이한다(Lopez, 2008). 그들에 의하면 정서를 처리하는 과정상에서도 어떤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기술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더 민감하며 정서와 관련된 언어적 처리가 빨라서 자신의 정서를

더 변별하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정서에 대해 더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한

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분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다가올 미래를 예

견하여 더 발전적인 대안 즉 생산적이지 못한 기분을 스스로 더 능률적으로 바

꾸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줄 알고 자신에게 경험되는 정서들을 잘 변별하고 범주화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자신의 기분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다(Mayer &

Gaschke, 1988).

이러한 개념적 맥락에 따라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1995)

는 각 개인이 ‘자신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그런 ‘느낌을 명확하게 경험

하는 정도’,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 상태는 종결시키고 긍정적 정서 상태는 지속

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도’ 등을 정서지능의 특징적인 요소라 규정하고 각 차원

에서 개인차를 반영해 주도록 정서 경험과 관련해서 자기정서 진단 척도인 Trait

Meta-Mood Scale(TMMS)를 개발하였다.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할 때 적응적 양상을 보이게 된

다. 적절하게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에 반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게도 자신의 정서를 보다 잘 표현하게 된다(이은순, 1998). Salovey(1995)에 의하

면 정서인식이 자기 내부의 정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능력으로 정서인식의 과

정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서중추의 반응을 언어중추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정

서 하나하나의 상태를 확인해가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정서

를 잘 인식할수록 정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대처노력에 적절히 사용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고, 연구결과 평상시에 자신의 느낌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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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사람들은 유도된 부정적 정서에서 보다 잘 회복되었다고 한다.

Stevens와 Mayer(1994)에 의하면 자신의 정서에 대해 잘 인식하는 개인은 자

율적이고 좋은 자아경계를 가지며,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정서를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적응적이며 신체적‧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경향

(Kraemer & Salovey, 1996; Kring etal., 1994)과 정서인식이 명확하게 경험할수

록 신체화 경향성이 낮아진다(이소연, 2001). 그 이유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

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갈등이 적고, 문제를 야기하는 정서

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서를 명

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적극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구하며 자존감이 높고

사회적인 불안이나 신경증이 덜하고 보편적인 삶의 만족도를 크게 표현하는 경

향이 있다(Swinkels & Giuliano, 1995).

반면에 정서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개인은 신경증, 스트레스 취약성 및 정서표

현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lovey 외, 1995). 정서를 잘 느끼지

못하는 개인은 우울과 정적인 상관연구(이승미, 2003)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Extremera와 Fernandez-Berrocal(2005)의 보고에 의하면 정서 인식의 정도

는 기분상태나 성격 특질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삶의 만족도를 잘 예측하였다. 이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된 자기 정서에 대한 통찰, 체험하는 정서를 수용하는

능력, 그리고 수용한 정서를 적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

력 등과 같이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개입방법은 실제 상담 장면에서 다양

하게 적용되고 있다(Mennin, 2004).

3. 회복탄력성

가.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역경과 스트레스를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서 적응적 대처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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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되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 긍정적인 적응을 이루어내는 현상을 일컬어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고 한

다. 원래 이 용어는 과학 분야에서 특정한 물질이 외부적인 힘을 받아 변형된

후 다시 회복되는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였다(화학용어사전편찬회, 2006;

Goldstein & Brooks, 2009). 점차 심리학, 사회학, 정신의학, 생물학 등 많은 분야

에 적용되었다(Herrman, Stewart, Diaz-Granados, Berger, Jackson & Yuenl,

2011). 최근에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현상을 뜻하는 말로 널리 사

용되고 있다(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은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는 만큼 폭넓은 특성으로 인하여 유사하게

사용되거나 혼용되는 용어들이 있다. 국내에서도 아직까지 용어가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resilience’의 번역은 회복탄력성(고유미, 2011; 권수현 ,2010;

김주환, 2011;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을 포함하여 적응유연성(신선희,

2010; 신선희, 김영희, 2010), 탄력성(류미란, 2008; 용명선, 2011; 이재연, 2014;

전은희, 2008; 정영민, 2011; 주소영, 이양희, 2007; 최난영, 2011; 홍은숙,2006), 심

리적 건강성(김선희, 2011; 김성수, 2006; 박지현, 2009; 윤승림, 2009; 이완정,

2002; 조맹숙, 김선희, 2011), 복원력(오승아, 이양희, 1999), 유연성(서지영, 2002),

회복력(김혜성, 1998)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회복탄력성은 자아탄

력성, 혹은 능력이나 긍정적 적응과 같은 용어와도 유사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이나 능력, 긍정적 적응들은 위험이나 역경의 유무를 전제하고 있지

않은 개념이라는 점에서 회복탄력성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Fraser etal,

2004).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가면서 회복탄력성의 개념에도 의

미있는 변화가 있었다. 회복탄력성의 연구는 1970년 1대에 Norman Garmezy에

의하여 이루어진 ‘Project Competence’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정신분열증의 기

원과 특성을 연구하던 중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적응 및 발달을 보이

는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회복탄력성 연구의 전조가 되었다(Luthar etal, 2000;

Masten & Powell, 2003). 이후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30

년간의 비교문화적 연구(Werner, 1989; Werner & Smith, 1982)에서 고난과 역경

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성장한 아이들의 특성을 지칭하여 ‘회복탄력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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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권석만, 2008).

회복탄력성의 형성에 있어서 관계적 측면 즉 가족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강조

되는데 특히 부모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보고된다(Benard, 2004; Place etal,

2002; Werner, 1995). 여러 나라에서 연구된 회복탄력성에 대한 대규모 종단연구

들은 공통적으로 유아기 때의 어머니의 유능성과 양육자와의 친밀한 유대관계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Werner, 2009). 즉

따뜻하고 지지적인 부모의 존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긍정적인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며 개인의 강점이 되는 특성들을 장려하므

로 회복탄력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 이밖에 부부관계, 형제

관계, 사회ㆍ경제적 수준, 종교 등이 가족적 요인으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되고 있다(Condly, 2006; Masten, 2001).

이렇듯 회복탄력성의 개념이 초기 연구에서는 장애, 가난, 아동학대, 부모의 이

혼 및 정신질환, 재해, 전쟁 등의 경험을 한 고위험집단에만 한정되었으나

(Goldstein & Brooks, 2009; Masten & Coatsworth, 1998; Masten & Powell,

2003) 점차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역경

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방적인 차원으

로 필요한 능력으로 간주되어야 하며(Reivich & Shatté, 2003) 특별하고 희귀한

능력이라기보다 인간이 처한 상황에 기본적인 적응체계로 작동되면서 이루어지

는 보편적인 발달과정(Masten, 2001; Masten & Powell, 2003)으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경과 긍정적인 적응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resilience의 번역된 용어로 ‘회복탄력성’을 사용할 것이며 역경과 스트레스 등 부

정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극복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능력 및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나. 회복탄력성 구성요소

회복탄력성은 여러 가지 요인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다변인 구

성개념(Naglieri & LeBuffe, 2005)으로 학자들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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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및 하위요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Benard(1991, 2004)는 회복탄력성과 연관되는 개인의 강점으로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사회적 유능성, 문제해결력, 자율성, 목적의식을 제시하면서 이런

특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범주간 역동적이고 맥락적 특성이라고 강조한다. 또

한 Dyer와McGuinness(1996)는 자아인식, 결단력, 유연성, 친사회성을 제시하였고

Reivich와 Shatté(2003)는 정서조절력, 충동통제력, 낙관성, 원인분석력,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적극적 도전성을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으로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일곱 가지 능력은 역경과 외상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서도 필수적인 능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하였다. 개인의 강점을 한국

인의 특성에 맞게 수정한 보완한 김주환(2011)은 원인분석력, 감정조절력, 충동통

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커뮤니케이션능력, 공감능력과 같은 개인의

특성과 함께 관계성이라는 외적 자원의 특성을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으로 포함

시켰다. Ryan과 Caltabiano(2009)는 개인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내적 통제력, 인

내심, 대처 및 적응 능력과 함께 가족ㆍ사회지원망을 제시하였으며 국내에서 아

동용 회복탄력성 척도를 개발한 주소영, 이양희(2007)도 자기효능감, 부정적 감정

의 인내, 통제력, 자발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긍정적 지지관계와 같은 외적특

성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회복탄력성의 관련문헌들은 회복탄력성이 다양한 요인

들의 상호작용과정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

가지로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제시하였다(장휘숙, 2005). 회

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의 범위는 매우 넓은데 성별, 연령, 기질,

지능, 직업,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과 같은 개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개인의 강점

과 관련되는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개인의 강점은 많은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과 일치한다. 이처럼 회복탄력성은 인간의 긍정

적인 적응과 관련되는 다양한 능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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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가.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무조건

적 자기수용과 관련 선행연구에서 자기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자

기수용 및 양육태도, 마음챙김 등이 있으며(임전옥, 장성숙, 2012), 김주환(2011)

에 의해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30여년간의 종단연구에서도 아동이 양육되는 동안

단 한명의 무조건적 수용경험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회복탄력성과 관계가 있고(김계숙, 2012; 김윤희, 2008, 문민

정, 2008; 오세령, 2014; 유성민, 2014; 이한준, 2014; 이해령, 2010; 조은주, 2014;

홍은숙, 2006; 황미선, 2014)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 모두 ‘친밀, 지지’ 수준에서 유의가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현선, 2014)

이훈진(2009)은 수용과 심리적 건강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수용이 마음챙김과 상관이 있고 그 두 요인이 심리적 증상 뿐 아니라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수용과 마음챙김, 주의자각이

심리적 회복력요인(resiliency factor)으로 기능하며, 긍정심리치료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행복에 영향

을 미쳤으며 자기수용이 부분 매개하였다(박미란, 2015).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주

관적 안녕감이나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김사라형선,

2005; 김지윤, 이동귀, 2013)가 있다.

나.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정서인식의 관계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개인은 수용 수준이 높고(Cardaciotto 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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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이미애, 2014)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을 낮추고 심리

적 안녕감을 높이며(김사라형선, 2005)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서를 명확히 인

식한다(진효정, 2014), 특히 효과적인 정서조절을 위해서는 정서인식이 선행되어

야 한다(김민아, 2008; 김은영, 2009; 이서정, 2006; 임전옥, 2003; 진효정, 2014).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이미애,

2014; Mayer & Stevens, 1994) 정신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며(홍주현, 심은정,

2013) 적응적 정서조절 양식을 선택하게 되어 심리적 안녕감을 높인다(임전옥,

2003).

다. 정서인식과 회복탄력성의 관계

정서인식과 회복탄력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

행변수로 개인이 지닌 정서지능을 확인하였고(조일래, 2015), 대상은 다르지만 유

아교사의 정서지능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황해익, 강현미, 탁정화, 2014)가 있

고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최지현, 2009), 청소년의 정서지능

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이보미, 2011) 등이 있다. 길현주(2015)는 유아교사의 회복

탄력성에 직‧간접효과에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유아교사의 정서 지

능,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간의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전체

효과의 크기순으로 보면 심리적 안녕감, 정서 지능, 사회적 지지의 순으로 나타

나 심리적 안녕감의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지민(2015)은 대학생

의 정서인식 명확성, 자아존중감, 공감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

인관계 유능성과 정서인식 명확성은 정적관계를 나타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해를 하는 것은 대인관계 유능성의 계발에 도움이 되

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과 자아존중감은 정적상관으로 김

지민(2012)와 연구결과가 일치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 태

도는 대인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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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학교 K대학교 J대학교 G대학교 H대학교

재학생(명) 1,186 10,553 5,270 2,306

백분율(%) 6 55 12 27

설문지배분(부) 30 270 60 140

백분율(%) 6 54 12 28

설문지회수(부) 30 253 60 140

회수율(%) 100 94 95 93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알리미의 2015년 공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2개의 4년제 대학과 2개의 전문대학 즉, 총 4개 대학 500명 학생을 대상으

로 조사하였다. 설문지 500부를 총학생수에 비례, 각 대학교에 임의표집 배분하

였고 모집단 및 표집절차는 <표 Ⅲ-1>과 같다.

설문지는 500부 중 470부가 회수되어 94%의 회수율을 보였고, 문항에 대한 응

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36부를 제외한 434명의 설문지가 본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다.

<표 Ⅲ-1> 모집단 및 표집절차

(N=19,315)

(대학알리미 http://www.acdemyinfo.go.kr/, 2015)



- 23 -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29 52.8

여 205 47.2

학교
4년제 263 60.6

전문대학 171 39.4

본 연구 대상은 434명으로 성별분포는 남학생 229명(52.8%), 여학생 205명

(47.2%)이며, 대학 분포는 4년제 대학 학생 263(60.6%), 전문대학 학생이

171(39.4%)에 해당된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인구사회학적 특성

(N=434)

2. 측정도구

가.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심리적 적응과 부적응, 심리적 안녕감과 고통을 변

별해주는 척도(임전옥, 장성숙, 2012)로서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와 관련하여

Chamberlain과 Haaga(2001)가 개발한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는 Ellis의 이론

REBT를 토대로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에 관계없이 얼마나 자신을 온전하게

수용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초기의 USAQ(Unconditional Self

Acceptance Questionnaire: Chamberlain & Haaga, 2001a)는 총20개 문항으로 구

성된 단일 척도이고 이후에 3개의 문항이 수정되어 USAQ-R (Chamberlain &

Haaga, 2001b)로 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김사라형선이 번안, 아동대상의 김사라형선(2005) 연구

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 대학생 대상 김광웅(2007)연구는 .76이었다.

그러나 이기은(2009)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를 낮추는 4개 문항(1,6,9,20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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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명 문 항 Cronbach's ⍺ Cronbach's ⍺

무조건적

자기수용

존재로서의 자기수용 2, 5, 9, 13, 14 .730

.773
판단분별로부터

자기수용
4
*
, 6

*
, 7

*
, 8

*
, 11

*
, 12

*
.688

피드백으로부터

자기수용
1
*
, 3, 10

*
, 15

*
.539

전체문항수 15

외한 신뢰도 계수는 .75, 대학생 대상 안상원(2014)연구에서도 신뢰도를 해치는

문항 등 6개 문항을 분석에서 제외한 신뢰도 계수는 .802 등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은 채 연구자들마다 척도의 문항과 내용이 다르게 사용되었다.

이에 2014년에 이르러 추미례, 이영순에 의하여 한국판 USAQ-R을 개발 및

타당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USAQ-R을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

다. USAQ-R 총 20문항 단일척도는 신뢰도와 타당화 검증을 통하여 총 15문항

의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 .78이며, 인간 고유한

존재로의 반영을 의미하는 ‘존재로서의 자기수용’(Cronbach's ⍺ .71, 5문항), 성

공이나 실패, 능숙함과 미숙함, 가치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은 판

단과 관계없이 자기를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판단분별로부터 자기수

용’(Cronbach's ⍺ .72, 6문항), 칭찬이나 비난과 같은 피드백과 상관없이 자기 수

용의 정도를 파악하는 ‘피드백으로부터 자기수용’(Cronbach's ⍺ .58, 4문항) 3개

의 하위 요인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미례와 이영순(2014)에 의하여 타당화된 15문항의 척도를 사

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7점)”까지

Likert 7점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무조건적 자기수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역문항은 1, 4, 6, 7, 8, 10, 11, 12, 15이며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 .773이다.

<표 Ⅲ-3> 무조건적 자기수용 문항 및 하위요인 신뢰도

(N=434)

* 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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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명 문 항 Cronbach's ⍺ Cronbach's ⍺

정서인식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
1 ～ 11 .780

.789
정서에 대한

주의
12 ～ 16 .751

정서기대 17 ～ 21 .737

전체문항수 21

나. 정서인식 척도

본 연구에서는 Trait Meta-Mood Scale(TMMS)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지능의

하위 요인들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Trait Meta-Mood Scale(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은 우리나라에서 1997년에 이수정, 이훈구에 의

해 번안하여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타당화한 결과, 자신의 정서에 대한 정확한 인

식 정도를 의미하는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Cronbach's ⍺ .842, 11문항), 정

서에 대해 얼마나 주의(attenthion)를 기울이는 지를 나타내는 ‘정서에 대한 주

의’(Cronbach's ⍺ .737, 5문항), '부정적인 정서를 적극적으로 바꾸어보려는 노력

을 하는지를 의미하는 ‘정서 개선’(Cronbach's ⍺ .721, 5문항)의 세 가지 차원의

하위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총문항은 21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5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역문항은 1, 2, 4, 7, 11, 13, 15, 16, 21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인식이 높음을 나타낸다.

임재호(2012)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 .84였으며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는 .789이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Cronbach's ⍺ .780), ‘정서에 대한 주의’(Cronbach's ⍺ .751), ‘정서

개선’(Cronbach's ⍺ .737)이다.

<표 Ⅲ-4> 정서인식 문항 및 하위요인 신뢰도

(N=434)

* 역문항 1, 2, 4, 7, 11, 13, 15, 1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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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명 문 항 Cronbach's ⍺ Cronbach's ⍺

회복탄력성

자기조절능력 1 ～ 18 .782

.913대인관계능력 19 ～ 36 .832

긍정성 37 ～ 53 .863

전체문항수 53

다. 회복탄력성 척도

Reivich와 Shatte의 RQT(the Resilience QuotientTest)에 근거하여 김주환

(2011)이 개발한 한국형회복탄력성지수(Korean Resilience Quotient-53;KRQ-53)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5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정조절, 충동통제,

원인분석능력 정도를 나타내는 ‘자기조절 능력(18문항)’, 소통하고 공감하며 자아

를 확장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대인관계능력(18문항)’, 자아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사고하고 삶에 대해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긍정성(17문항)’ 등 총3개의

하위요인별로 3개씩의 세부 하위요인으로도 나눌 수 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까지 Likert 5점 방식으로 측정되었고 이들 문

항 중 역채점 문항은 4, 5, 6, 10, 11, 12, 16, 17, 18, 22, 23, 24, 28, 29, 30, 34,

35, 36, 40, 41, 42, 51, 52, 53번 문항이다.

황해익, 탁정화, 홍성희(2014)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는 .90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13이다.

<표 Ⅲ-5> 회복탄력성 문항 및 하위요인 신뢰도

(N=434)

* 역문항 4, 5, 6, 10, 11, 12, 16, 17, 18, 22, 23, 24, 28, 29, 30, 34, 35, 36, 40, 41, 42, 51, 5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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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사회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18.0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절

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특성치인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했다.

둘째,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

하고 범주별 빈도와 비율을 구했다.

셋째, 연구변인에 대한 측정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일검사 시행을 통

해 신뢰도를 추정하는 내적합치 신뢰계수(Cronbach's ⍺)를 산출하였다.

넷째,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 간의 추출된 요인점수를 이용하

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 절차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림

Ⅳ-1>과 <표 Ⅳ-3>에 제시된 단계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림 Ⅲ-1> 매개효과 검증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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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단계 회귀식 검증조건

1단계 ① X 2=α₁+β₁X₁

회귀식 ①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

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β₁이 유

의해야 한다.

⇓

2단계 ② Y =α +β₂X₁

회귀식 ②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한다. 즉, β₂가 유

의해야 한다.

⇓

3단계 ③ Y =α₃+β₃X₁+β₄X₂

회귀식 ③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한다. 즉, β₄가 유

의해야 한다.

⇓ ⇓

완 전 매 개

매개변수와 함께 투입된 독립변수가 종속변

수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즉 β₃=0

부 분 매 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요구됨)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하며, 단지

감소만 하였을 경우 즉 ‘β₃<β₂(절대값 기

준)이면서 β₃≠0’

<표 Ⅲ-6>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의 조건

(박미란, 2015; 박지혜, 2013, 이재연, 2014)

이상에서와 같이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

증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 감

소하며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개변수가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내

고,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의미할 경우에는 부분 매

개효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모든 독립변수의 VIF가 10이하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bin-Waston 값은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각 변

수들이 독립적이므로 회귀모형 사용에 적합하다. 이에 대학생의 무조건적 자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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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독립, 매개, 종속 변인으로 선정된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매개효과

를 검증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개별 효과추정치로부터 부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

하였다. Sobel Test의 계산식을 이용, 매개효과 Z점수를 구할 수 있는데, Z점수

의 절대값이 1.96 이상일 경우 p<.05수준, 2.58 이상일 경우 p<.01수준, 3.30 이상

일 경우 p<.001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본다(Sobel,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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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대학생의 무조건적 자기수용, 정서인식, 회복탄력성의 평균(M) 및 표준편차

(SD)는 <표 Ⅳ-1>과 같다. 무조건적 자기수용(M=4.23, SD=.73)은 ‘보통이다’(4

점)보다 높았고, 정서인식(M=3.35, SD=.42)과 회복탄력성(M=3.32, SD=.40)도 ‘보

통이다’(3점)보다 높았다. 이는 각 변인에 대하여 대학생들이 평균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 무조건적 자기수용, 회복탄력성, 정서인식의 평균 및 표준편차

(N=434)

평균(M) 표준편차(SD) 반응척도

무조건적 자기수용 4.23 .73 1-7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
3.33 .52 1-5

정서에 대한 주의 3.59 .66 1-5

정서기대 3.16 .70 1-5

정서인식 3.35 .42 1-5

회복탄력성 3.32 .40 1-5

*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7점 리커트 척도 / 회복탄력성, 정서인식(TMMS)은 5점 리커트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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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무조건적 자기수용, 회복탄력성, 정서인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는 <표 Ⅳ-2>와 같다. Rea와 Parker(2005)가 제시한 상관계수 해석기준에 따르

면 0.0～0.2는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0.2～0.4는 보통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0.4～0.6은 강한 상관관계를 0.6～0.8은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0.8～1.0은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

본 연구 변인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보면 무조

건적 수용은 정서인식(r=.357, p<.001)과 회복탄력성(r=.450, p<.001)에서 정적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인식은 회복탄력성(r=.512, p<.001)과 정적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적 수용은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r=.304,

p<.001)과 회복탄력성(r=.450, p<.001)에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회복탄력성(r=.438, p<.0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무조건적 수용은 정서에 대한 주의(r=.150, p<.001)와 회복탄력성

(r=.450, p<.001)에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에 대한 주의는

회복탄력성(r=.380, p<.0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적 수용

은 정서기대(r=.314, p<.001)와 회복탄력성(r=.450, p<.001)에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기대는 회복탄력성(r=.300, p<.0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정서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정서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

으며,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며,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정서에

대한 주의가 높게 나타나며,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정서에 대한 주의 수

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을수

록 정서기대가 높게 나타나며,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정서기대가 높을수

록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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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1 2 3 4 5 6

1 무조건적 자기수용 1 　 　 　 　 　

2 정서에 대한 명확

한 인식
.304

***
1 　 　 　 　

3 정서에 대한 주의 .150** .227*** 1 　 　 　

4 정서기대 .314
***

.225
***

-.037 1 　 　

5 정서인식 .357
***

.986
***

.323
***

.313
***

1 　

6 회복탄력성 .450
***

.438
***

.380
***

.300
***

.512
***

1

<표 Ⅳ-2> 무조건적 자기수용, 회복탄력성, 정서인식의 상관관계

(N=434)

*
p<.05,

**
p<.01,

***
p<.001

3.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

가.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정서인식이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

과 검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분 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5>와 같고, 도식화하여 제시한 결

과는 <그림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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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모형 R² F B SE β t

1단계
무조건적자기수용

→정서인식
.128 63.268 .368 .046 .357 7.954***

2단계
무조건적자기수용

→회복탄력성
.202 109.655 .475 .045 .450 10.472

***

3단계

무조건적자기수용

정서인식

→회복탄력성

.343 112.744
.323

.412

.044

.043

.306

.402

7.328
***

9.622
***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B(a)=.368 표준오차SE(a) = .046

Z=6.14*** 비표준화 회귀계수B(b)=.412 표준오차SE(b) = .043

<표 Ⅳ-3>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

(N=434)

*
p<.05,

**
p<.01,

***
p<.001

<그림 IV-1>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매개변수인 정서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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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인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3단계에서

는 독립변수인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매개변수인 정서인식을 동시에 투입하여 두

변인이 종속변인인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단계 분석모형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정서인식에 미

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1=.357, p<.001).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정서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무조거적 자기수용은 정서인

식 변량의 12.8%(R
2
=.128)을 설명하였다. 2단계 분석모형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

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β2=.450, p<.001)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아질수록 회복탄력성이 정적 영향을 미쳐서 회

복탄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회복탄력성 변량의

20.2%(R
2
=.20.2)를 설명하였다. 3단계 분석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β3=.306,

p<.001)과 정서인식(β4=.402, p<.001)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의 분석이 모두 유의하였고, 3단계 분석에서 매

개변수인 정서인식을 투입한 결과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

향력이 .450에서 .306으로 감소하였고 β₃<β₂(절대값 기준)이면서 β₃≠0 이므로 부

분 매개효과가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각 단계별 설명력이 1단계는 12.8%, 2단계는 20.2%, 3단계는 34.3%로 3단계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회복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로에서 정서인식이 부분 매개하여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간접효

과를 보이는 3단계 모형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정서인식의 부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Z=6.14, 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회복탄력성에 정적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정서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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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모형 R² F B SE β t

1단계
무조건적자기수용

→명확한 정서인식
.093 44.144 .313 .047 .304 6.644***

2단계
무조건적자기수용

→회복탄력성
.202 109.655 .475 .045 .450 10.472

***

3단계

무조건적자기수용

명확한 정서인식

→회복탄력성

.303 93.520
.368

.341

.045

.043

.349

.332

8.259
***

7.869
***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B(a)=.313 표준오차SE(a) = .047

Z=5.10*** 비표준화 회귀계수B(b)=.341 표준오차SE(b) = .043

나.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하위요인 명확한 정서인식 매개효과

‘대학생의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

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

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5>와 같고, 도식화하여 제시한 결

과는 <그림 Ⅳ-3>과 같다.

<표 Ⅳ-4>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하위요인 명확한 정서인식 매개효과

(N=434)

*
p<.05,

**
p<.01,

***
p<.001

<그림 IV-2 > 무조건적자기수용과회복탄력성의관계에서하위요인명확한정서인식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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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매

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

수인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매개변수인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매개변수인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동시에 투입하여 두 변인이 종속변인인 회복탄력성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단계 분석모형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정서에 대한 명

확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1=.304,

p<.001).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 변량의 9.3%(R
2
=.093)를

설명하였다. 2단계 분석모형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β2=.450, p<.00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아질수록 회복탄력성이 정적 영향을 미쳐서 회

복탄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회복탄력성 변량의

20.2%(R
2
=.20.2)를 설명하였다. 3단계 분석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β3=.349,

p<.001)과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β4=.332, p<.001)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

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의 분석이 모두 유의하였고, 3

단계 분석에서 매개변수인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투입한 결과 무조건적 자

기수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450에서 .349로 감소하였고 β₃<β₂(절

대값 기준)이면서 β₃≠0 이므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각 단계별 설명력이 1단계는 9.3%, 2단계는 20.2%, 3단계는 30.3%로 3단계 모

형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회복탄력성에 정적 영향

을 끼치는 경로에서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분 매개하여 회복탄력성을 높

이는 간접효과를 보이는 3단계 모형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Z=5.10, 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회복탄력성에 정적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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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모형 R² F B SE β t

1단계
무조건적자기수용

→정서에 대한 주의
.022 9.924 .147 .047 .150 3.150**

2단계
무조건적자기수용

→회복탄력성
.202 109.655 .475 .045 .450 10.472

***

3단계

무조건적자기수용

정서에 대한 주의

→회복탄력성

.302 93.399
.424

.344

.043

.044

.402

.320

9.880
***

7.857
***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B(a)=.147 표준오차SE(a) = .047

Z=2.90*** 비표준화 회귀계수B(b)=.344 표준오차SE(b) = .044

동시에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하위요인 정서에 대한 주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정서에 대한 주의(attention)가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

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

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6>과 같고, 도식화하여 제시한 결

과는 <그림 Ⅳ-4>와 같다.

<표 Ⅳ-5>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하위요인 정서에 대한 주의 매개효과

(N=434)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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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3> 무조건적자기수용과회복탄력성의관계에서하위요인정서에대한주의매개효과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정서에 대한 주의가 매개효과

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매개변수인 정서에 대한 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매개변수인 정서에 대한

주의를 동시에 투입하여 두 변인이 종속변인인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단계 분석모형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정서에 대한 주

의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1=.150, p<.001). 무

조건적 자기수용은 정서에 대한 주의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무조건적 자

기수용은 정서에 대한 주의 변량의 2.2%(R
2
=.022)를 설명하였다. 2단계 분석모형

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β2=.450, p<.00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아질수록 회복탄력성이 정적 영향을 미쳐서 회

복탄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회복탄력성 변량의

20.2%(R
2
=.20.2)를 설명하였다. 3단계 분석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β3=.402,

p<.001)과 정서에 대한 주의(β4=.320, p<.001)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의 분석이 모두 유의하였고, 3단계 분

석에서 매개변수인 정서에 대한 주의를 투입한 결과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450에서 .402로 감소하였고 β₃<β₂(절대값 기준)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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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모형 R² F B SE β t

1단계
무조건적자기수용

→정서기대
.099 47.414 .321 .047 .314 6.886***

2단계
무조건적자기수용

→회복탄력성
.202 109.655 .475 .045 .450 10.472

***

3단계

무조건적자기수용

정서기대

→회복탄력성

.230 64.533
.416

.182

.047

.046

.395

.176

8.862
***

3.960
***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B(a)=.321 표준오차SE(a) = .047

Z=3.42*** 비표준화 회귀계수B(b)=.182 표준오차SE(b) = .046

β₃≠0 이므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각 단계별 설명력이 1단계는 2.2%, 2단계는 20.2%, 3단계는 30.2%로 3단계 모

형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회복탄력성에 정적 영향

을 끼치는 경로에서 정서에 대한 주의가 부분 매개하여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간

접효과를 보이는 3단계 모형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에 대한 주의가 부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Z=2.90, 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회복탄력성에 정적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정서에 대한 주의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라.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하위요인 정서기대 매개효과

‘대학생의 정서기대가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

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7>과 같고, 도식화하여 제시한 결과는 <그림 Ⅳ-5>와 같다.

<표 Ⅳ-6>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하위요인 정서기대 매개효과

(N=434)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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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4>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하위요인 정서기대 매개효과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정서기대가 매개효과가 있는지

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매개변수인 정서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

변수인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3단계에서

는 독립변수인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매개변수인 정서기대를 동시에 투입하여 두

변인이 종속변인인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단계 분석모형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정서기대에 미

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1=.314, p<.001).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정서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정서기

대 변량의 9.9%(R2=.099)를 설명하였다. 2단계 분석모형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

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β2=.450, p<.001)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아질수록 회복탄력성이 정적 영향을 미쳐서 회

복탄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회복탄력성 변량의

20.2%(R
2
=.202)를 설명하였다. 3단계 분석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β3=.395,

p<.001)과 정서기대(β4=.176, p<.001)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의 분석이 모두 유의하였고, 3단계 분석에서 매

개변수인 정서기대를 투입한 결과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

향력이 ‘.450에서 .395로 감소하였고 β₃<β₂(절대값 기준)이면서 β₃≠0 이므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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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 설명력이 1단계는 9.9%, 2단계는 20.2%, 3단계는 23.0%로 3단계 모

형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회복탄력성에 정적 영향

을 끼치는 경로에서 정서기대가 부분 매개하여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간접효과를

보이는 3단계 모형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에 대한 주의가 부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Z=3.42, 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회복탄력성에 정적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정서기대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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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제주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조건적 자기수용, 회복탄력성, 정서인

식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정서인식은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 두

변인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밝혀진 주

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무조건적 자기수용, 회복탄력성, 정서인식, 정서인식의 하위요인

간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무조건적 자기수용, 회복탄력성, 정

서인식, 정서인식 하위요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정서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무조건적 자기수

용이 높을수록 정서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며, 무조

건적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수

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정서에 대

한 주의가 높게 나타나며,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정서에 대한 주의 수준

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정서기대가 높게 나타나며,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정서기대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자기수

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모의 자기수용 및 양육태도, 마음챙김 등이 있다

(임전옥, 장성숙, 2012)는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자는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

탄력성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를 밝힌(구희정, 2013, 김계숙, 2012; 문

소연, 2013; 유성민, 2013; 이기은, 조유진, 2009)연구, 대학생의 애착과 회복탄력

성의 관계(이양궁, 2016) 연구는 애착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 가치관, 행동특성 등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고(김사라형선, 2005),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탄력성에 영향 연구(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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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2014)는 카우아이 섬 종단연구 결과(김주환, 2011)와 종합하면 개인의 무조건

적 자기수용은 양육자를 통한 수용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하위요인 간 분석에서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종결시키고 긍정적 정서 상

태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서기대와 정서에 대한 주의가 부적 상관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분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은 주로 부정적인 정서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이수정, 이훈구(1997)의 연구를 지지한다.

반면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정서인식의 정적 상관은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과정이 높은 자존감과 관련된다는 이수정, 이훈구(1997)의 연구

와 불안과 우울이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부적 상관(김사라형선, 2005)에 의해 지

지되고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긍정적 정서와 관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

고 정서인식 명확성과 자기수용 간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을 보인 이미애(2014)의

연구와 대상이 다르기는 하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인식과 회

복탄력성간에 정적 상관을 밝힌(박은미, 2015; 황해익, 강현미, 탁정화, 2014) 연

구와 동일하다.

둘째,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를 검

증한 결과,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회복탄력성에 정적인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로에서 정서인식이 부분 매개하여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간접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인식의 하위요인인 각 개인이 자신의 느낌을 명확

하게 경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자신의 느낌에 주

의(attention)를 기울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서에 대한 주의’, 부정적인 정서 상

태를 끝내고 긍정적 정서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

서기대’ 역시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회복탄력성에 정적인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

을 끼치는 경로에서 부분매개 하여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간접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정서인식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무조건적 자기수용도 중요

하지만 정서인식도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회복탄력성 증진에 중요

한 요인임을 밝힌 것이다.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긍정적 정서기제로서의 회복

탄력성(김주환, 2011; 최성애, 2014)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구분하는 것만으

로도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이소연, 2001; 이승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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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진, 2002)를 지지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대학생의 긍정적 대처기제인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

한 발현 요인으로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정서인식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미

외국에서는 회복탄력성 훈련을 통해 일과 가정, 업무의 균형과 효율을 높이는 많

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더더욱 성인기 이행을 앞둔 청소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시위주의 교

육현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인기 전환 과정에

있는 심리적 유예기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성인기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적 예방차원 개입이 시급하다.

상담현장에 오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서를 자각하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더라

도 다양하게 정서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며 상담자의 정서적 지지에 대

한 정서반응도 미흡하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더욱

은 왜곡되게 자기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을 경험하였다. 많은 상담이론에서도 정서의 개념과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

다. 특히, 자신이 겪고 있는 정서 자각은 심리적 통찰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대부분 상담과 심리치료는 억압되고 억제되었던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도록 하여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고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심리 치료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의 적응적 삶에 접근함에 있어 무조건 자기수용과 보다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긍정

적 심리기제로서 회복탄력성의 발현은 대학생의 심리적 소진 예방책으로 삼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개발과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대학생이라는 심

리적 유예기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자율적인 학교 내 사회적 환경 또한 개입하

기 쉬운 단계이기도 하다. 전문적인 상담개입과 다양한 자기 성찰 프로그램 개발

과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2차적인 사회

비용 절감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시기를 이용하여 개인 내적인 수용과 정

서적 자각이 이루어진다면 대학생활은 물론 보다 적응적인 삶은 물론 미래에 대

한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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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상 입시위주의 경쟁적인 체계 속에서 청

소년기의 발달과업 수행에 대한 시간부재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질풍노도의 시

기에 대한 이해 역시 주입식 교육에 그치고 있다. 통제적인 상황에서 입시라는

목표로 달려왔던 청소년들에게는 대학생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주어진 많은 자율

이 오히려 혼란과 고통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학시기를 전환점 삼아 청소

년 이론과 상담기술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긍정적 대

처기제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기의 정체성 확립에 따른 자기개념 점검은 전문적

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지금의 청소년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은 현재 벌어

지고 있는 폭력 및 중독 등 청소년 문제해결 및 문제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전문적인 상담개입과 다양한 자기 성찰 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적

용이 필요하다.

둘째, 선행연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

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자는 대학생의 기능적 일상생

활 대처기제를 회복탄력성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를 높이기 위한 요인으로 대학

생의 자아상을 만들어 가는 자기 내적 개념으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정서인식

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로써 대학생의 무조건적 자기수용감과 대학생의

정서 자각은 대학생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개인의 특수성을 배제한 횡단적 양적 조사이다. 그러다보니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반화 경향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조건적 자기수용이나 정서인식은 개인 내적 요인이거나 개인의 정서성에 관련

되어 있다. 그리고 각 개인마다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지위 수준이 다르다는 점

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도 있다. 개인 내적인 요인 측정이다 보니 측정 당시의 개

인의 상황과 심리적 상태에 따라 측정 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에

는 질적․ 종단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 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력은 배제되어 연구가 되었다. 개인과 환경이 유기적인 체제

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면 연구가 다소 편향된 점이 있다. 향후 환경과 개인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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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아우르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상을 표집함에 있어 제주도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래서 이

연구가 전체 대학생에게 적용시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표집대상에

따른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 간의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자기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모의

자기수용 및 양육태도, 마음챙김 등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양육태

도, 애착, 부모의 관계와 회복탄력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선행연구의 부족은 연구자의 개인적 사견이 바탕이 되어 연구문제의 논

지가 흐려질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후에 다양한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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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cogni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Resilience

Han Myeong Hui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Kim Sung Bong

This study, targeting on college students of Jeju, aimed to have a look at

the relation among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resilience, and emotion

recognition,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cognition

between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resilience. For this study, research

problems were arranged as the following:

1. Does the emotion recognition has a mediating effect on between college

students’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resilience?

To examine the research problem, this study sampled enrolled

students at four college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se four

colleges are composed of two universities(4-year-course college) and two

junior colleges. The entire number of enrolled students was 19,315, and 500

questionnaires were randomly distributed to the four colleges in por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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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of their enrolled student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March 1
st

to 20
th
,

in 2016. Among 500 questionnaires, 47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with

94% of collect rate. However, total 434 answers, which exclude 36 insincere

or containing omitted answers to question,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with 86.8% of effective rate.

The measurement tools used for this study are the followings: (1)

Korean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 validated by Rye Me

Chu and Young Soon Lee in 2014, which is derived from USAQ developed

and edited by Chamberlain and Haaga in 2001, (2)Korean Resilience

Quotient(KRQ-53), which Ju Hwan Kim improved in 2011 with consideration

of Korean culture from Revich and Shatte’s RQ(2003), and (3)Korean Trait

Meta-Meed Scale adapted and validated by Soo Jung Lee and Hoon Koo Lee

in 1997 from TMMS, which was designed to measure sub 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SPSS for Window 18.0. The average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each variable are calculated, examining outlier,

and normality of data by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to examin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data. In addition, Cronbach's α was executed to verify

reliability of each variable,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relations among variables. Lastly, after analysing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cognition between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resilience,

Sobel Test was executed.

In summa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the followings.

First, in the relations among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resilience,

and emotion recognition, there exist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It implied as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is higher, the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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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higher; as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is higher, emotion recognition is

higher. Second, in the process of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giving a direct

effect to resilience in a positive way, emotion recognition partly mediated in

raising resilience as a indirect effect. Also, sub factors of emotion recognition,

such as clear awareness of emotion, caution for emotion, and emotion

expectation, all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of the study verified the effect of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emotion recognition as mediating factors in raising college

students’ resilience which is their positive reacting mechanism.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intervention through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experience and emotion recognition are used as a foundation to develop

counseling field and education programs, to raise college students’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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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러한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무언가를 함께 하
자고 제안하기 어렵다.

√

2
친구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싫을 때,
그것을 친구에게 말할 수 있다.

√

(예시)아래문항을주의깊게읽고,자신의모습과가장가깝다고생각되는것하나를골라표시(√)해주십시오.

부록

설 문 지

※ 설문응답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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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전혀

그렇

지않

다

거의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거의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
칭찬을 받으면 칭찬해준 나의 강점이나 능력
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
해 더 걱정한다.

1 2 3 4 5 6 7

2
중요한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나는 가치 있
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6 7

3
나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내 행동이나 수행을
향상시킬 하나의 기회로 활용한다. 1 2 3 4 5 6 7

4
나는 사람 중에는 더 가치있는 사람과 그렇
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5
큰 실수가 실망스럽지만 나 자신에 대한 생
각에는 변함이 없다. 1 2 3 4 5 6 7

6
나는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
지를 판단한다. 1 2 3 4 5 6 7

7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나는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야 한다. 1 2 3 4 5 6 7

8
나는 여러 가지 일에서 능숙함이 좋은 사람
이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9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1 2 3 4 5 6 7

10
나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부정적 피드
백을 한 사람의 말에 마음 열기가 어렵다. 1 2 3 4 5 6 7

11
나는 어떤 일을 잘 못하면 나의 가치가 떨어
진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2
나는 일에서 성공한 사람은 특별히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3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가
치 있는 사람이다. 1 2 3 4 5 6 7

14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 결정하기 위해 다
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15
비난 받거나 실패했을 때, 한 인간으로서 나
자신이 더 나쁘게 느껴진다. 1 2 3 4 5 6 7

▣아래문항을주의깊게읽고,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를 골라 표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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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늘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혼란스럽다. 1 2 3 4 5

2 나는 내 느낌을 이해할 수가 없다. 1 2 3 4 5

3 나는내가어떤느낌을느끼는지에대해혼란스러울때가없다. 1 2 3 4 5

4 때때로 나는 나의느낌이 무엇인지를구별할수 없다. 1 2 3 4 5

5 나는 쉽게 감정을 느낀다. 1 2 3 4 5

6 나는 대부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안다. 1 2 3 4 5

7
나는 결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 수 없
다. 1 2 3 4 5

8 나는거의늘내가어떻게느끼고있는지를정확히안다. 1 2 3 4 5

9 나는 보통 내 느낌들에 대해 매우 명확하다. 1 2 3 4 5

10 나는 대체로 나의 느낌을 안다. 1 2 3 4 5

11 나의신념과의견들은어떻게느끼느냐에따라늘변한다. 1 2 3 4 5

12 나는 자주 나의 느낌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5

13
나는 별로 내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다. 1 2 3 4 5

14 나는내가어떻게느끼는지에대해많은주의를기울인다. 1 2 3 4 5

15 나는보통내가무엇을느끼는지에대해주의하지않는다. 1 2 3 4 5

16
감정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보통 시간 낭비
다. 1 2 3 4 5

17 아무리기분이나쁘건즐거운일을생각하려고노력한다. 1 2 3 4 5

18 기분이나쁠때에도좋은생각을떠올리려고노력한다. 1 2 3 4 5

19
때때로 슬플 때도 있지만 나는 대부분 낙관
적이다. 1 2 3 4 5

20
화가 날 때면, 내 인생의 즐거웠던 일들을 떠
올린다. 1 2 3 4 5

21 나는 때때로 행복하더라도 주로 비관적이다. 1 2 3 4 5

▣ 아래문항을 주의 깊게읽고, 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를 골라 표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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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문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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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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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
다. 1 2 3 4 5

2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챈다. 1 2 3 4 5

3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내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1 2 3 4 5

4
집중해야 할 중요한 일이 생기면 신바람이 나기보

다는 더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다.
1 2 3 4 5

5 나는 내 감정에 잘 휘말린다. 1 2 3 4 5

6
때때로 내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

공부하거나 일 할 때 집중하기 힘들다.
1 2 3 4 5

7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는 어떠한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내고 할 일을 한다.
1 2 3 4 5

8
아무리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내

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안다.
1 2 3 4 5

9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낼 경우, 나는 우선 그 사람

의 의견을 잘 듣는다.
1 2 3 4 5

10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1 2 3 4 5

11
평소 경제적인 소비나 지출 규모에 대해 별 다른

계획 없이 지낸다.
1 2 3 4 5

12 미리계획을세우기보다는즉흥적으로 일을처리하는편이다. 1 2 3 4 5

13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방안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4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5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

다고 믿는다.
1 2 3 4 5

16
나는 사건이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야

기를 종종 듣는다.
1 2 3 4 5

17
문제가 생기면, 나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이

야기를 종종 듣는다.
1 2 3 4 5

18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을 완전히 이해하기 못했

다 하더라도 일단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다.

1 2 3 4 5

▣아래문항을주의깊게읽고,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생각되는것 하나를골라 표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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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1 2 3 4 5

20 나는 재치 있는 농담을 잘한다. 1 2 3 4 5

21
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적절한 문구

나 단어를 잘 찾아낸다.
1 2 3 4 5

22 나는 윗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1 2 3 4 5

23
나는 대화중에 다른 생각을 하느라 대화 내용을 놓

칠 때가 종종 있다.
1 2 3 4 5

24
대화를 할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주저

할 때가 종종 있다.
1 2 3 4 5

25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다. 1 2 3 4 5

26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사람을 보면 그

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1 2 3 4 5

27 동료가 화를 낼 경우, 나는 그 이유를 꽤 잘 아는 편이다. 1 2 3 4 5

28 나는 사람들의 행동방식을 때로 이해하기 힘들다. 1 2 3 4 5

29
친한 친구나 애인 혹은 배우자로부터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해.”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1 2 3 4 5

30 동료와 친구들은 내가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한다. 1 2 3 4 5

31 나는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1 2 3 4 5

32 나는 내 친구들을 정말로 좋아한다. 1 2 3 4 5

33 내 주변 사람들은 내 기분을 잘 이해한다. 1 2 3 4 5

34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가 별로 없는 편이다. 1 2 3 4 5

35
나와 장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싫

어하게 된다.
1 2 3 4 5

36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 1 2 3 4 5

37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38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일단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9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

될 거라고 확신한다.
1 2 3 4 5

40
내가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

인 평가를 할까봐 걱정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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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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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1
나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발생한다고 믿는다.
1 2 3 4 5

42
누가 나의 미래에 대해 물어보면, 성공한 나의 모습

을 상상하기 힘들다.
1 2 3 4 5

43 내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1 2 3 4 5

44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만족스럽다. 1 2 3 4 5

45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1 2 3 4 5

46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다 갖고 있다. 1 2 3 4 5

47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의 현재 삶을 다시 살고 싶

다.
1 2 3 4 5

48 나는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1 2 3 4 5

49
내가 고맙게 여기는 것들을 모두 적는다면, 아주 긴

목록이 될 것이다.
1 2 3 4 5

50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삶의 일부가 된 사람, 사건,

생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져간다.
1 2 3 4 5

51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5

52 세상을 둘러볼 때, 내가 고마워 할 것은 별로 없다. 1 2 3 4 5

53
사람이나 일에 대한 고마움을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에야 겨우 느낀다.
1 2 3 4 5

※ 다음은 여러분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 해당내용을 (       )안에 작성하고, 해당사항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 : (            )대학교

2. 성별 : ① 남

        ② 여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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